
를 하였고 태종 1년, 1401년 1
월 1 1일에 졸했는데실록에‘검
교檢校참찬문하부사 권균은 안
동세가安東世家로서 무훼무예
無毁無譽하였다’하였다. 부인
승평김씨昇平金氏는 전교典校
인관仁琯의딸이다.
현성군의 5남 권주權鑄는 자

가 희안希顔, 호는 규헌葵軒이
고 우왕 9년, 1383년에 봉익대
부奉翊大夫 판전교시사判典校
寺事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으
로서 여주 신륵사의 장경각藏
經閣에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
이 지은기문의글씨를쓴 명필
이었다. 조선조에 와서는 의정
부의 전신 도평의사사사都評議
使司事가 되고 태조 3년, 1394
년 1월 1 8일에전함 밀직제학密
直提學으로서 졸했는데 실록의
졸기에‘성품이 바르고 성실했
으며 과거에 올라 화관요직華
官要職을 지내며 관각직을 겸
했다. 일찍이 충주忠州와 황주
黃州목사로나가다 혜정을펴
고 들어와 지신사知申事가 됐
는데 성균관에서 시험을 관장
하니헐뜯는말이없었다’하였
다. 부인 서원정씨西原鄭氏는
첨의평리僉議評理 오?의 딸이
고 묘소는 풍덕군의 망포望浦
의 냉정동冷井洞에있다.
창화공의 차남 원정공 권적

權適의 장자 권현權顯은 관작
이 밀직제학密直提學에 이르렀
으나그밖의기록이실전이다.
창화공의 장증손인 현성군

권용權鏞의 아들 권정주權定柱
는 초명이 준濬이고 고려사高
麗史에는 아우 권진權瑨의 자
제위사건에 연좌되어 형사한
것으로 나오나 실은 부친의 배
소인 원주에서 적거하다가 조
선 개국후 충청도병마절도사에
이르고 보사원종공신輔社原從
功臣이 된다. 그리고부친을 습
봉하여 현성군玄城君이되었다.
무훈장군武勳將軍에 대원수大
元帥가 되었다고도 하는데 이
는 가첩의 기록이다. 조선개국
초 원주에 돈거하며 고려에 전
절全節을 지키려했는데 어떤
계기로 벼슬해 나와 거처도 양
주의 회천檜泉 봉양리鳳陽里로
옮겨 일대에 너른 사패지賜牌
地를 받아 후손이 세거하게 되
었다. 부인문화유씨文化柳氏는
밀직사密直使 문화군文化君 계
조繼祖의 딸이고 묘소는 양주
시 봉양동 내촌內村의 어등산
於登山어마봉御馬峰에있다.
양효공 권호權鎬의 세 아들

은 장남 권징權澄이 판목사判
牧使인데 후사가 없고 차남 권
한權澣도 문과급제 판사判事인
데 후사가 없다. 3남 권담權湛
은 호가 괴정槐亭이고 고려 우
왕 때 문과급제하여 조선 정종
1년, 1399년 2월에 좌산기상시
左散騎常侍로서 노비송사의 오
결을 논했다가 도리어 유배되
었다. 태종 2년, 1402년에는 좌
우사간대부左右司諫大夫로서
위관委官 조영무趙英茂 등을
탄핵하고 태종 5년, 1405년에는
경기도도관찰사都觀察使로 나

가 춘궁기에 금주령을 내렸다.
태종 1 2년에 판공주목사判公州
牧使를 거쳐 세종 1년, 1419년
에는 황해감사로 나가고 세종
3년, 1421년에는 자헌대부資憲
大夫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는
데 그 이태 뒤에 졸했다. 부인
양천허씨陽川許氏는 제학 강생
綱生의 딸이고, 계부인 횡성조
씨橫城趙氏는 판윤判尹 무茂의
딸이며 묘소는 용인 양지陽智
의 대대리大垈里에 있다. 괴정
공 권담또한 그 증손대에서후
사가끊어졌다.
화산군 권균權鈞의 장자 권

홍權弘은 초명이 간幹이고 자
는 백도伯道, 호는 쌍당雙塘ㆍ
운헌雲軒ㆍ송설헌松雪軒이고
공민왕 9년, 1360년에 출생하여
우왕8년에 2 3세로문과에급제
하고 검열檢閱을 시작으로 여
러 내직을 거쳐 공양왕 3년에
우헌납으로서 조준ㆍ정도전 등
을 탄핵했다가 폄직되었다. 조
선 개국후에는 유배되었는데
태조 3년에는 몰살된 왕씨의
명복을 비는 법화경을 써서 여
러 절에 배포하는 일을 했다.
정종 2년에 좌보궐로 출사하고
사헌부 시어사를 거쳐 성균관
악정이 되었다가 태종 1년에
장녀가 태종의 후궁 의빈懿嬪
이 되자 가정대부嘉靖大夫 영
가군永嘉君에 봉해지고 뒤에
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事가
되었다. 태종 7년, 1407년에 4 8
세로 진헌사가 되어 명나라에
가고 3년 뒤에 지의정부사知議
政府事로서 사은사가 되어 명
에 갔다. 태종 1 2년에 판경승부
사判敬承府事가 되고 판공안부
사判恭安府事ㆍ판한성부사判漢
城府事ㆍ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
를 거쳐 세종 즉위년 예조판서
가 되었다. 글씨를 잘 써 변계
량이 지은 태종의 낙천정기와
태종의 헌릉지문 글씨를 썼다.
세종 1년에 진하사가 되어 또
명나라에 가고 세종 5년에 영
돈녕부사가 되었으며 세종 1 5
년, 1433년에 기영회耆英會에
들어갔다. 세종 2 8년, 1446년 1 2
월 2 8일에 8 7세로 졸하여 문순
文順의 시호를 받았다. 정경부
인 월성이씨月城李氏는 소윤少
尹 학림學林의 딸이고 묘소는
파주의 적성積城 고을 서쪽인
데 실전되었다.
화산군 권균의 차남 권간權

幹은 문과급제 정언正言인데
그 아들 진사 분B의 대에서 후
사가끊어졌다.
규헌공葵軒公 권주權鑄의 장

남 권훈權壎은 우왕 9년, 1383
년에 문과급제했고 조선 태조
초에 좌헌납, 태종 1년에 헌납,
태종 5년에 문서응봉사 낭청을
지내고 직예문관直藝文館 겸
기주관을 거쳐 태종 9년에는
태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. 마
지막 직위는 지사간知司諫이고
부인은 죽산박씨竹山朴氏 옹雍
의 딸이다.
규헌공 권주의 차남 권증權

增은 공양왕 1년, 1389년에 문
과를 하여 밀직사당후密直司堂

後를 지냈다.
규헌공의 3남 권보權B는 호

가 회정檜亭이고 문과에 급제
하여 예조좌랑ㆍ예조정랑ㆍ소
윤少尹 등을 지내면서 태종의
세자 양녕대군의 측근으로서
많은 곡경을 치렀다. 직보문각
直寶文閣ㆍ헌납 등을 지냈으나
결국 양녕대군이 폐세자되면서
인동仁同으로 유배되고 그곳에
서 후명으로 희생되었다. 세종
이 즉위후 신원되고 가선대부
예조참판으로추증되었다. 정부
인 인천이씨仁川李氏는 정당문

학 원굉元紘의 딸이고 묘소는
용인시 남사면 완장리에 있으
며 용인 일대에 세거하는 권씨
가 이 회정공의후손이다.
원정공 권적의 장손으로서

밀직제학 권현權顯의 아들 권
손權遜은 송도의 유정동柳井洞
에 살았는데 조선 태조가 즉위
이듬해인 1 3 9 3년 1 2월에경천사
敬天寺에 행차하는 길에 신덕
왕후와함께그 사저에들를정
도로 옛 교분이 있었다. 세종
1 2년, 1430년 8월에는 공이 검
교한성윤檢校漢城尹으로 나오

고 단종 1년, 1453년에는그 부
인의 묘소가 수원의 남양南陽
에 있는데 안평대군安平大君
이용李鎔이 이를 옮기고 자기
부인 묘를 쓰고자 계청했으나
불허되는 일이 실록에 나온다.
부인 인천이씨仁川李氏는 정언
正言 용庸의 딸이고 묘소는 화
성시 옛 남양 북면北面의 대감
동大監洞에 있으며 이로부터
일대가 부윤공府尹公으로 호칭
되는 공의 후손의 세거지가 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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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의 개국으로 권權씨를
사성받았을 때 시조 태사공께
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
게 우리에게 상심常尋의 화두
이다. 그 독자 휘 인행仁幸께
서는 홀로 부친의 휘자를 이
었으면서 벼슬은 하급 낭중郞
中에 그치고 이후 여러 대가
지방 호장직으로 전락한다.
삼한벽상아부공신三韓壁上亞
父功臣의 최존작을 아무도 세
습하지 않았으니 이게 어이
된 일이었을까.
필자가 유년기부터 문로門

老에게서 엿들은 이야기에
‘우리 시조 태사공할아버지께
서 왕태조王太祖를 도운 것은
견훤의 무도에 불구대천이어
서였지 당신의 나라 신라를
버린 것이 아니었다’는 것이
었다. 유추해보면 이 때문에
그 아드님 낭중공부터가 고려
의 높은 벼슬을 세습하지 않
고 식읍 안동뿐이 아니라 고
향 경주지역에 은거하며 신라
의 복고를 그리워하였을지도
모른다.
불초도 근년에 정년을 하여

세상에서 은퇴한 것같이 된
뒤에야 태사공을 주벽으로 모
신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의
향사에 참제하고서 그 외삼문
이 견심見心인 것을 보고 문
로들이 말하던, 태사공의 마
음을 본다는 것이 어떤 소린
지를 어슴프레 실마리잡을 듯
하면서, 설악산의 권금성權金
城과 마의태자의 설화에 숨은
뜻도 잡힐 듯해진 바가 있었
다. 우리 선대는 일찍이 일근
만엽一根萬葉으로 퍼지는 자
손의 끈을 놓칠까봐 성화보成
化譜를 만들어 족보의 효시를
이뤘고 또 안동에서도 오래
실전하였던 태사공의 묘소를
심험하여 권김장權金張 3태사
중 유일하게 우리 시조만이
유허나 제단이 아닌 실묘를
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. 그리
고 그러한 선대의 성심이 수
백년 전부터 전설을 따라 탐

심하고 숙고하기를 거듭한 끝
에 아시조 낭중공의 유허로
심증이 굳은 청도의 권릉權陵
을 봉심하고 그 곁에 단소를
무었으며 산아래 재사와 비를
세우고 위토를 장만하는 일에
온나라에 퍼져 사는 자손이
성금을 모았던 것이다.
그런데 지금 대종회가 백만

권성인 가운데 그나마 편파성
일변도의 인선으로 이루어졌
음을 면치 못하는 7 0수인 종
무위원 대의자의 다수결에 의
해 아시조 낭중공 청도 운문
면 성역을 일거에 철훼하고
그 단소만의 이전을 졸속으로
해치울 획책을 하고 있으면서
막무가내의 고집을 부리고 있
다. 해서 불초는 이를 토혈의
심정으로 개탄하며 낭중공 단
소 이전의 불가함을 다음과
같이 지적하고자 한다.
첫째, 일대의 낭중공 유적

은 선대의 일과 정성이 서린
곳이다. 일제하 망국의 설움
을 조상받들기로 승화시켰던
부조의 숨결이 스미고 8 0년
이곳을 받든 헌관과 제관을
비롯한 수많은 후손 권성인의
혼이 깃든 곳을 어찌 일조에
훼철하려 하는가.
둘째, 안동이 시조의 식읍

으로서 권씨의 본관이면 경주
는 시조의 관향이고 청도는
아시조의 거향居鄕이니 또한
우리의 뿌리의 하나이다. 뿌
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
람으로서 제정신을 잃는 것이
므로 생불여사生不如死이다.
셋째, 청도의 권릉權陵을

인멸시킬 수 없다. 필자가 세
차례 단소와 권릉을 봉심했거
니와 그 묘제墓制가 신라ㆍ가
야 시대 양식임을 알 수 있으
며 권릉이 낭중공의 묘소라는
확증도 없지만 아니라는 확증
이 또한 없는 것이다. 우리가
이곳을 떠나면 권릉도 홀대를
받다가 언젠가 인멸되고 말
것이다.
넷째, 안동대종회에서청도

를 다니며 향사를 받들기 어
렵다면, 청도에 인접하여 세
거하는 영천이나 경주지역 자
손으로 하여금 아시조낭중공
봉향회를 결성하여 향사를 받
들고 수호케 하며 경기 김포
의 위답도 관리하여 그 재정
을 충당케 하라. 이 기회에 김
포 위답을 소유해 그 소출을
취하고 낭중공 제향에는 제수
비도 헌성하지 않는 중앙종친
회의비리도 함께광정하라.
다섯째, 청도 봉암재사의

지정문화재건은, 각하될 것을
예견하면서 경북도지정문화재
로 지정요청하는 공문서 하나
를 보내 철거 명분을 조작코
자 할 것이 아니라 청도군의
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으로의
보존신청을 추진하라. 무릇
문화유산이 되는 것은 유형의
구조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
깃든 전설 등 무형의 가치도
감안해야 한다. 지금 봉암재
사에 선대 유물의 주련柱聯과
기문ㆍ상량문 등의 각판을 비
롯하여 양각의 헌성록 등이
빼곡이 걸려 있다. 개중에는
필자의 재종숙 권보섭權普燮
공의 휘함도 있는 것을 보고
만세전의 존안을 뵙는 듯 처
연했었는데 이런 것이 다 하
루아침에 파쇄된다면 땅을 칠
자가 어찌 불초 하나이겠는
가.
서불진언書不盡言이요 언불

진의言不盡意라는 말이 있다.
이전불가의 이유를 어찌 다
필설로 매거하며 표현할 것인
가. 지금 옮기고자 하는 곳은
안동 능동재사 곁의 경작하는
거름밭이라는데 자고로 산소
는 청정한 양광지지를 택상하
여 가는 것인데 일부 후손의
접근성 편의를 위해 막중조상
의 성역을 이리저리 옮기다니
어찌 이것이 사람의 자손으로
서 도모할 노릇인가.
4 0수년 전 당시 성균관장

권중해權重海 공이 봉암재사
곁의 유허비문을 지었는데 거
기에 일대의 유적에 관한 유
래와 설명이 명각되어 있고
이 숭비崇碑는 웅장한 각우
안에 전안되고 있는데 이 각
을 뜯어내고 그 현각을 어디
로 옮겨가겠다는 것인가. 청
도를 떠나 옮겨감으로써 그
비가 존재할 뜻을 잃을 것은
아는가 모르는가.

아시조를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

權 在 琮
편집위원

7면으로 계속


